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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립러닝을 적용한 기본간호학실습 수업이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비판적 사고능력에 미치는 효과

The Effect of Fundamental nursing practice class with Flipped Learning  
 on Self-efficacy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f Nursing students

김혜숙*

 Hye-Suk Kim*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기본간호학 실습교육에 플립러닝 수업을 적용하여 자기효능감과 비판적 사

고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시행되었다. 연구 대상자는 연구 참여를 허락한 실험군 42명과 대조군 40명을 대

상으로 하였으며, 자료분석은 SPSS/WIN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본 연구 결과 플립러닝을 적용

한 수업을 받은 실험군의 자기효능감 점수는 수업 전에 비해 수업 직후(t=3.49, p=.001)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수업
후 10주(t=-0.75, p=.456)에 효과가 지속되었다. 실험군의 비판적 사고능력 점수는 수업 전에 비해 수업 직후(t=3.49,

p=.001)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수업 후 10주(t=0.11, p=.913)에 효과가 지속되었으나, 강의식 수업을 받은 대조군의

자기효능감과 비판적 사고능력 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즉, 플립러닝을 적용한 기본간호학실습 수업은 간호대

학생의 자기효능감과 비판적 사고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이 본 연구결과에서 확인되었다. 본 연구를

토대로 간호학 전공교과목에서 플립러닝 교수법 적용을 확대해야 함을 제언한다.

주요어 : 간호대학생, 플립러닝, 자기효능감, 비판적 사고능력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nfirm the effect on self-efficacy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by 
applying flip learning class to fundamental nursing practice education for nursing students. The study subjects 
were 42 people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40 people in the control group who were allowed to participate 
in the study. Data analysis was statistically processed using SPSS/WIN 24.0 program.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self-efficacy score of the experimental group who received the flipped learning class increased significantly 
immediately after class (t=3.49, p=.001) compared to before class, and 10 weeks after class (t=-0.75, p=.456), 
the effect persisted.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core of the experimental group increased significantly 
immediately after class (t=3.49, p=.001) compared to before class, and the effect persisted 10 weeks after class 
(t=0.11, p=.913).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academic self-efficacy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cores of the control group who received lecture classes. In other words, it was confirmed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that fundamental nursing practice classes applied with flip learning are effective in 
improving self-efficacy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f nursing students. Based on this study, it is suggested 
that the application of flip learning method should be expanded in the major subject of nursing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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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간호교육은 간호학생들이 전문직 간호사로서 필요한

지식, 술기 및 태도를 습득하여 그들의 역량을 실제 임

상상황에서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1].

따라서 간호학생에게 임상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특정상황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효과적으로 키우고 적

용시킬 수 있는 실습교육은 매우 중요하다[2].

간호교육과정에서 지식, 기술, 태도가 연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관찰중심 현장실습의 제약성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의 도입이 필요함[3]에 따라

최근 간호교육에서도 전통적 수업방식인 강의식 수업

방법에서 팀기반학습, 문제중심학습, 시뮬레이션, 액션

러닝, 플립러닝 등[4] 다양한 교수법이 대두되고 있다.

그 중 학습자 주도 교수법으로 부각되고 있는 플립

러닝은 테크놀리지와 교실수업이 접목된 블렌디드 러

닝(blended learning)의 한 형태로[5] 교수자 중심의 전

통적인 강의식 수업에서 벗어나 교수는 조력자의 역할

을 담당하고, 학습자는 주어진 과제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지

식이나 기능, 전략을 활용함으로써 보다 고차원적 지식

습득을 가능하도록 하는 교수법이다[6]. 즉, 수업시간에

교수는 강의를 하고 학생은 강의를 듣고 집에서 과제를

수행하는 일반적 형태를 거꾸로 하여 가정에서 강의를

듣고 수업시간에 과제를 수행하는 형태로 수업을 진행

하는 플립러닝(flipped learning)을 번역하면 거꾸로 교

실, 역전학습 이라고 한다[7]. 플립러닝은 능동적인 학

습경험을 제공하여 학습을 이해하기 위하여 자기주도

적인 학습을 하고 성취감을 맛보는 것 등을 통해 자기

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8, 9], 주어지는 문제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와 자원을 탐색하면서 비판

적 사고를 통하여 학습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추론과 정

보를 분석하게 된다[10, 11].

비판적 사고성향은 학내에서 배운 이론적 지식과 기

본 술기를 임상교육현장에서 적용시키는 과정에서 간

호대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임상상황에 맞는

적절한 실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핵심적 요소이다

[12]. 따라서 학생중심의 교수방법인 플립러닝은 실습수

업을 통해 배우게 되는 간호수행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교수가 설명해주기 보다는 학생 스스로 찾아보고 분석

해보며 동료학생과 토의하면서 자신의 간호수행에 대

한 비판적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4].

최근 보건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살

펴보면, 플립러닝 적용 후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정보

활용 능력이 향상 되었으며, 의사소통능력과 비판적 사

고능력, 문제해결능력 등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13]. 그러나 일부의 연구에서는 플립러닝을 간호교육에

적용했을 때 교수학습법에 대해 교수자와 간호학생의

불만족과 성적의 제한적 상승 등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국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공과목인 기본간호학

실습과 해부병리학 교과목에 플립러닝을 적용한 결과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촉진하고 학습 성과를 향상시킨

다고 하였다[5, 14]. 또한 전공교과목 외에도 인간과 건

강이라는 교과목에 플립러닝 학습법을 적용하여 대부

분의 학생이 플립러닝 학습법을 선호하고 학습에 대한

이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5]. 국외에서도 간호대

학생을 대상으로 플립러닝을 적용한 선행연구에서 플

립러닝 학습법은 학생들의 학업성취가 높게 나타났으

며[16, 17], 학습만족도를 향상시킨다고 하였다[18, 19].

그러나 학습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관여할 수 있는 학생

들의 자기효능감과 비판적 사고능력의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플립러닝의 효과와 그 지속성을 확인한 연구는

드물었다.

기본간호학실습 교과목은 간호대학생이 가장 먼저

간호실무를 경험하는 간호학 입문 교과목으로 이론과

실습을 연계하여 수업설계를 하고 있으며, 기본간호학

실습 수업은 이론적 근거를 실무로 통합하여 임상실습

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자기주도

적 학습능력과 비판적 사고능력이 간호대학생의 임상

수행능력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12]으로 확

인된 바 이들 역량 향상에 효과적으로 보고된 플립러닝

을 기본간호학실습 수업 시 적용하는 것은 의미가 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 전공교과목인 기본간호

학실습 교육 강화를 위해 플립러닝 수업을 적용하여 간

호대학생의 자기주도적 실습교육을 돕고자 하며, 플립

러닝이 자기효능감과 비판적 사고능력에 미치는 효과

를 확인하고자 한다.

2. 연구 가설

본 연구에서 검증될 가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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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 “플립러닝 수업에 참여한 실험군과 강의식

수업에 참여한 대조군은 시간경과에 따른 자기효능감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플립러닝 수업에 참여한 실험군과 강의식

수업에 참여한 대조군은 시간경과에 따른 비판적 사고

성향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기본간호학실습

수업에서 플립러닝을 적용한 교육방법의 효과를 규명

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시차 설계를 적용한

유사실험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M대학교 간호학과 2학년 재학

생 중 전공교과목인 기본간호학실습을 수강하는 학생

42명이 실험군으로 참여하였고, 동일 교과목을 강의식

수업으로 운영하는 J대학교 간호학과 2학년 학생 40명

이 대조군으로 참여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수업

당 25명 이내, 5~6개조로 편성하고, 동일한 교재와 사전

학습 동영상을 제공하고, 수업 중 실습지침서를 활용하

였으며 주 1시간씩 자율실습 시간을 운영하였다. 연구

기간은 2020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였다. 표집을 위

한 연구대상자 수는 G*power 3.1.9.2를 사용하였으며,

유의수준 .05, 집단 수 2, 효과크기 .65, 검정력 .80으로

했을 때 총 78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서는 불충분한 연구자료 수집 가능성을 고려하여 실험

군 42명, 대조군 42명으로 총 84명을 대상자로 선정하

였고, 최종 실험군 42명, 대조군 40명의 자료가 분석되

어 최소 표본수를 충족하였다.

자료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실시하였으

며 설문지는 대장자의 일반적 특성, 학습관련 특성, 자

기효능감, 비판적 사고능력을 측정하도록 구성하였다.

기본간호학실습 수업 전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

에게 설문지를 제공하고 자가로 기입하게 한 후 그 자

리에서 수거하였다. 설문지 작성에 걸리는 시간은 약

10분으로 설문조사는 전체 15주 수업에서 첫 수업 시작

전 1회 조사되었고, 마지막 실습 종료 후와 수업 종료

후 10주에 같은 내용의 사후 설문조사가 2회 진행되었다.

3. 연구도구

1)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Kim과 Park[20]의 도구를 사용하여 측

정하였으며, 과제난이도 선호, 자기조절효능감, 자신감

등의 3개 요인,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

은 5점 Likert척도로 ‘조금도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

우 그렇다’ 5점으로 되어 있으며 부정적인 문항은 역으

로 환산하여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대상자의 학

업적 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과 Park[20]의 연

구에서 도구의 Cronbach's α는 .79~.87이었고, 본 연구

에서의 Cronbach's α는 .899이었다.

2) 비판적 사고능력

비판적 사고능력은 Yoon[21]이 개발한 비판적 사고

성향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신중성, 지적

열정/호기심, 자신감, 체계성, 지적 공정성, 건전한 회의

성, 객관성 등의 7개 하부요인,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되어 있으며 부정적인

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여 사용하였다. 개발 당시 도구의

Cronbach's α는 .84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918이었다.

4. 연구진행 절차

1) 플립러닝 교수법 개발

본 연구자는 해당 교과목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으로

서 간호사면허 소지자로 임상경력 2년 이상의 박사학위

소지자이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수원(2019)

에서 플립러닝 교수법 과정을 이수하였다. 자율실습을

운영하는 실습조교는 임상경력 2년 이상의 간호사면허

소지자로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실습지도교원의 자격

을 충족한다. 본 연구자는 플립러닝 학습이 Pre Class,

In Class, Post Class 3단계[22]로 진행되도록 기본간호

학실습 수업을 설계하였다.

교과목의 학습목표는 2017년 기본간호학회에서 개정

발표한 기본간호학 학습목표와 2016년부터 적용된 변

경된 국가시험 출제기준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학습 성

과와 핵심기본간호술을 반영하여 설정하였다. 기본간호

학실습의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업 전 15주 수

업 운영에 대한 강의계획서를 작성하고 주별 실습내용

을 결정하였다. 주별 실습내용은 산소화(비강캐뉼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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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산소요법, 기관내 흡인, 기관절개관 관리), 영양

(비위관 영양), 배설(단순도뇨, 유치도뇨, 배출관장), 투

약(경구투약, 근육주사, 피하주사, 피내주사, 정맥수액주

입, 수혈요법)이다.

각 실습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프로토콜을 근거로

본 대학의 기본간호학실습 교과서[23]와 수록된 실습

동영상을 활용하였다. 각 실습내용에 관해 실습워크북

을 개발하여 실습 전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

고, 실습지침서를 개발하여 실습 중, 실습 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조직하였다. 실습워크북과 실습지침

서에도 강의계획을 포함하여 공지된 순서에 맞추어 실

습이 진행되도록 하였고 매 수업마다 성찰일지를 작성

하여 성찰하도록 하고 피드백 하였다. 또한학생들은 실

습지침서에 명기된 실습내용을 미리 확인함으로써 차기

실습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예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습 후에는 주 1시간씩 자율실습을 운영하였다. 학

생 배치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실습실 실습의 기준

에 의해 수업 당 25명 이하로 분반하여 1개 분반 당 22

명 이하로 운영하였다. 또한 1개 분반을 6개조로 다시

나누어 조별 3～4명을 배치함으로써, 활발한 상호작용

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율실습 시간에는 실습

수업에 참여한 실습조교를 배치하여 부족한 술기를 보

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플립러닝 교수법 적용

플립러닝을 적용한 기본간호학 실습수업 진행은 본

실습수업과 같은 내용의 자율실습을 수행하도록 하여

충분한 사후학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실습

전․중․후의 학습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업 전 단계(Pre Class)에서는 해당 실습 동영상

[23]을 10～20분 시청하고 실습내용과 관련된 이론적

근거를 사전에 학습할 수 있도록 실습워크북을 완성하

도록 함으로써 사전학습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실습 전

학습은 실습워크북을 점검하여 다음 수업에 반영하였

다.

수업 안 단계(In Class)에서는 사전학습 후 본 실습

수업으로 교과목 담당교수, 조별 동료와의 적극적인 상

호작용으로 문제점을 교정하고, 중요한 점을 강조하며

질의응답이나 보충, 심화실습을 진행하여 피드백을 도

왔으며, 술기를 완전하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업 후 단계(Post Class)에서는 본 실습 후 사후학

습을 진행한 단계로 실습 후 매주 분반 당 1시간 동안

자율실습을 운영하여 연습이 더 필요한 술기항목의 경

우 추가적으로 자율적으로 실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실습내용에 관해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절차

뿐만 아니라 이론적 근거를 복습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성찰일지 작성하여 성찰하도록 하고 다음 수업시간에

피드백 하였다.

5. 자료분석

자료는 SPSS/WIN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대상자의 특성은 실수, 백분율로 제시하였고,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대상자의 특성, 연구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증은 Chi-square test, t-test를 이용하여 제시

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연구변수의 정규성 검증은

Shapiro-Wilk test를 이용하였으며, 모든 변수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립러닝 수업에 대한

효과 검증은 Repeated measures ANOVA로 분석하였

다. Repeated measures ANOVA에서 시기와 집단 간

상호작용이 있을 경우 측정시기 간 차이를 paired t-test

로 분석하였다.

6.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

료수집 전 본 연구의 목적, 진행과정, 비밀보장 및 철회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설문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들에게 사전 동의서를 받았으며, 설문조사 자료

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연구 종료 후 즉각 소각

됨을 설명하였다. 동의서에는 본 연구로 인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을 것과 연구

에 자유의사로 참여할 것과 불참하더라도 어떠한 불이

익이 없을 것이라는 점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명기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특성 및 연구변수의 사전 동질성 검증

연구대상자의 성별, 나이, 수업에 대한 만족도, 선호

학습, 성격은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

어 두 군이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사전 조사한 연구대상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비

판적 사고능력은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7, No. 3, pp.277-284, August 31, 2021.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281 -

없어 두 군이 동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2).

2. 플립러닝 수업과 강의 수업의 효과검증

가설1. “플립러닝 수업에 참여한 실험군과 강의 수업

에 참여한 대조군은 시간경과에 따른 자기효능감 정도

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반복측정분산분석 결과, 시

기와 집단 간의 상호작용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F=3.06,

p=.050) 가설1은 지지되었다(Table 3). 실험군의 자기효

능감 점수는 수업 전에 비해 수업 직후(t=3.49, p=.001)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수업 후 10주(t=-0.75, p=.456)

에 효과가 지속되었으나, 대조군은 수업 직후, 수업 후

10주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가설2. “플립러닝 수업에 참여한 실험군과 강의 수업

에 참여한 대조군은 시간경과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반복측정분산분석 결과,

시기와 집단 간의 상호작용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F=3.74, p=.039) 가설2는 지지되었다. 실험군의 비판적

사고성향 점수는 수업 전에 비해 수업 직후(t=3.49,

p=.001)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수업 후 10주(t=0.11,

p=.913)에 효과가 지속되었으나, 대조군은 수업 직후,

수업 후 10주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3).

Ⅳ. 논 의

본 연구는 간호학 전공수업인 기본간호학실습 교과

목을 수강하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플립러닝 교수

법을 적용한 후 그 학습효과를 확인하고 효과적인 교수

학습 전략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였다.

실험군의 자기효능감은 점수는 수업 전에 비해 수업

직후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수업 후 10주에 효과가

지속되었으나, 대조군은 수업 직후, 수업 후 10주에 유

의미한 변화가 없어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자

기효능감이 증가하고 그 효과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전 후

효과를 측겅한 Lee와 Eun[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플립러닝 교수법은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며 이를 통해 자

기효능감이 향상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플립러닝을

적용한 수업에서는 학습자가 미리 제공된 동영상을 통해

Characte
ristics

Categories
Exp
(n=42)

Cont
(n=40) χ2 p

n(%) n(%)

Age
≥24
≤25

29(69.0)
13(31.0)

25(62.5)
15(37.5)

0.391 .532

Gender
Female
Male

36(85.7)
6(14.3)

31(77.5)
9(22.5)

0.925 .336

Class
satisfacti
on

Average
Satisfaction

24(57.1)
18(42.9)

17(42.5)
23(57.5)

1.757 .185

Preferred
learing

Lecture
method

18(42.9) 19(47.5)

1.092 .779

Discussion
learning

5(11.9) 7(17.5)

Case-based
learning

10(23.8) 7(17.5)

Problem
based
learning

9(21.4) 7(17.5)

Character
Extrovert
Introvert

19(45.2)
23(54.8)

20(50.0)
20(50.0)

0.186 .666

표 1. 두 군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사전 동질성 검증
Table 1. Homogeneity of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Exp(n=42) Cont(n=40)

t p
M±SD M±SD

Academic
self-efficacy

3.68±0.43 3.69±0.50 -0.140 .889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3.14±0.52 3.20±0.52 -0.579 .564

표 2. 자기효능감과비판적사고능력에대한사전동질성검증
Table 2. Homogeneity of Variables

Variables Group
pre test posttest1 posttest2

Sources F(p)

pretest
vs

posttest1

posttest1
vs

posttest2
t(p) t(p)M±SD M±SD M±SD

Academic
self-efficacy

Exp.
Cont.

3.14±0.52
3.20±0.52

3.31±0.52
3.13±0.49

3.27±0.45
3.09±0.38

Group
Time
Group×Time

1.33(.253)
0.40(.672)
3.06(.050)

3.49(.001)
-0.66(.515)

-0.75(.456)
-0.30(.765)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Exp.
Cont.

3.67±0.43
3.69±0.50

3.81±0.47
3.57±0.49

3.81±0.38
3.59±0.38

Group
Time
Group×Time

3.74(.057)
0.05(.951)
3.32(.039)

3.49(.001)
-1.06(.296)

0.11(.913)
0.19(.848)

표 3.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비판적 사고능력 차이 검증
Table 3. Validation of differences in academic self-efficacy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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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학습을 하고 필요시 반복학습 후 워크북을 완성함

으로써 수업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주어진 학습과제의

해결과 성찰일지 작성 과정에서 자신의 능력에 긍정적

으로 평가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플립러닝은 사전학

습을 통해 학습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오기 때문에 수업

중에는 좀 더 다양한 문제를 접하고 생각을 확대할 수

있고, 교수자는 단순한 내용 전달자가 아닌 촉진자 또

는 조력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주어진 과제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율적이며 능동

적으로 지식, 기술, 전략을 활용함으로써 보다 자기주도

적 학습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의 향상을 이룰 수 있다.

간호학생이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서 효율적이고 창

의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 자신에 대한 긍

정적인 자기지각과 자신감 있는 태도로 임상환경의 변

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24] 하는 바 간호대

학생에게 필요한 핵심능력 강화를 위해 간호학 전공교

과목 수업에 플립러닝 교수법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

다고 사료된다.

실험군의 비판적 사고능력 점수는 수업 전에 비해

수업 직후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수업 후 10주에 효

과가 지속되었으나, 대조군은 수업 직후, 수업 후 10주

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어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유의하

게 비판적 사고능력이 증가하고 그 효과가 지속된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교

육 전·후 효과를 측정한 Kim 과 Kim[25]의 연구결과와

간호학과 2학년 64명을 대상으로 6차시 18시간동안 건

강사정 및 실습 플립러닝을 적용한 후 비판적 사고성향

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한 결과[4]와 일치한다. 본 연구에

서의 플립러닝은 학생이 수업 전 단계 활동으로 학습내

용에 대한 동영상을 시청한 후 각 술기 항목의 이론적

근거를 찾고 학습과제를 완성하도록 하였으며 학습내

용 중 중요개념을 찾아서 정리하고 각 개념들이 임상에

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성찰일지를 작성해보도록 하

였다. 수업 안 단계에서는 사전 학습내용 중 이해가 되

지 않았던 문제에 대해서 교수자 및 조별 동료와의 적

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문제점을 교정하고 보충하였

다. 수업 후 단계에서는 술기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자

율실습 시간을 마련하였고 실습보고서 완성을 통해 복

습을 유도하였다. 이러한 운영방법이 학생 스스로 과제

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를 탐색하고 분석하게 함으로써

비판적 사고성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었을 것으

로 생각된다. 비판적 사고는 사실 혹은 근거에 기초한

판별을 하는 생각으로 임상현장에서 전문적 책임과 수

준 높은 간호수행에 필수적인 요소[26]로 플립러닝은

간호실무능력의 향상이라는 기본간호학실습 교과목의

학습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이

라 하겠다. 그러나 플립러닝이 자기주도적 학습을 추구

하는 학생에게는 매우 효과적인 교수학습방법이지만

수동식 교육에 익숙해진 학생들에게는 부담스런 학습

방법일 수 있다[25].

따라서 플립러닝이 대학 강의실에서 보다 효과적․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육에서

플립러닝을 위하여 온라인 학습자료를 어떻게 제작․

활용할 때 효과적인지, 특히 오프라인 상에서 학습효과

를 신장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교수학습 전략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수업사례들이 탐색될

필요가 있다[22].

Ⅴ. 결 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기본간호학 실습

교육에 플립러닝 수업을 적용하여 자기효능감과 비판

적 사고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시행되었다.

연구대상자는 연구 참여를 허락한 실험군 42명과 대조

군 4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분석은 SPSS/WIN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본 연구결

과 플립러닝 수업이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비판

적 사고능력 향상과 지속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에 간호학 전공교과목에 플립러닝 수업의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는 간호학 교과목 특성을

고려하여 플립러닝 수업을 개발 적용하고 그 효과를 검

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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